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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2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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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사회재난과 담당자

∙코로나19 총괄관리담당 김용성 ☎440-7813
∙담당자 김태형 ☎440-7802

사진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, 

박남춘 시장,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에 총력
- 허위 진술이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려, 고발 등 철저히 조치 -

- 확진자 동선 체크·접촉자 격리 등 확산 방지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총력 -

- 백신 추가 접종 및 재택치료 정착 위해 대응체계 점검 당부 -

인천광역시는 박남춘 시장이 3일 주재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지대본) 

회의 자리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

공직자들이 방역과 대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에는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오미크론 변이바이

러스 발생상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.

앞서, 인천시에서는 지난 12월 1일과 2일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중 

4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된 바 있다.

박 시장은 “이번에도 확진자의 허위 진술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

위험에 노출됐는데,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공동체를 얼마나 큰 위험

에 빠뜨리는지 뼈저리게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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례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”며, “관할 구에서는 허위 진술 등에 대

해 고발 등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주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이어, “방역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하고, 변

이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동선 체크와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

한 격리·검사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또, “12월 6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방역 강화조치가 현장에서 혼란 

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, 종교시설을 비롯

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출입자 관리와 방역수칙 지도·관리를 강

화해 주기 바란다”면서, “먼저,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연기 가능한 

만남이나 행사는 미뤄주시고, 재택근무 확대 실시 등 적극적으로 방

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끝으로, “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백신 접종과 재택치료의 정착

인 만큼 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에 대한 3차 접종에도 만전을 기해 주

고, 재택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면밀히 살피는 등 위

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”고 

당부했다.


